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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fecation pattern and lifestyle change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practicum.
Method: Fourty-four junior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participated in the study. Survey was conducted 
for 6 weeks, and used self-report questionnaire to measure defecation pattern, eating habit, stress level, 
exercising, and sleeping habit.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 In the case of defecation pattern, all the mean scores during practicum period were higher than that 
of pre-practicum(0wk), but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eating habi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0-1wk, 0-2wk, 0-3wk. Regarding sleeping habi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0-1wk, 0-2wk, 0-3wk, 0-4wk, 0-5wk. In the case of stress level,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0-4wk and 0-5wk.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defecation pattern during practicum, 
but changes in some lifestyle factors were revealed to be partially significant.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efecation pattern difference, we found a ‘V’ shape tendency, which may imply the students' 
adaptation in defecation pattern during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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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라는 필수적인 교육 과정

을 통해 질적 간호를 배우고 임상수행을 준비한다. 한
편 학생의 삶의 측면에서 임상실습은 낯선 환경에 적

응해나가는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실습으로 인해 

피로, 수면의 질 저하, 운동 빈도 감소, 스트레스 등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1], 이들은 간호대학생

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강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건강 문제에 관

련한 연구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1년 동안 직접 실습에 참여한 본 연구자들은 

실습 중 발생한 여러 신체증상 중 배변양상 변화가 가

장 크다고 느껴 실습과 배변양상 의 관계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 Maslow의 욕구단계에서 배변욕구는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생리적 욕구’에 속한다. 기능

적 배변양상 변화의 대표적인 예인 ‘기능성 변비’와 

‘과민성 장 증후군’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그러나 실습과 같은 상황적 요

인과 배변양상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배변

양상을 조사한 연구 역시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자들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

었다. 
한편 실습과 관련한 부정적 건강문제와, 생활습관 

및 배변양상 변화의 상관 요인들 간에 공통부분이 존

재한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실습과 관련된 생활습관의 

변화이면서[4,5] 동시에 과민성 장증후군 및 기능성 

변비의 유발요인이다[6]. 실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배변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습관[7]과 운동습관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자들은 임상실습에 따른 스트레스, 수면습관, 식습

관, 운동습관의 생활습관의 양상을 조사하여 배변양상

의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연구로서, 일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과과정의 특

성상 실습과목마다 실습 내용 및 장소에 차이가 있어 

실습여부와 배변양상의 상관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특정 처치 후 배변양상을 확인하는 선행 연

구가 1주일 간격, 5회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8,9]. 본 

연구에서는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실습 시작 전부터 1
주일 간격으로 총 6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실습과 배변양상의 관계가 연구문제로서 타당한지 확

인하기 위한 예비 조사이자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탐색연구로서, 일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과과정의 

특성상 실습과목마다 실습 내용 및 장소에 차이가 있

어 실습여부와 배변양상의 상관성을 확인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특정 처치 후　배변양상을 확인하는 선

행 연구가 1주일 간격, 5회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8,9]. 본 연구에서는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실습 시작 

전부터 1주일 간격으로 총 6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이는 실습과 배변양상의 관계가 연구문제로서 타

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예비 조사이자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상을 확인하고 배변양상의 영향요인인 식

습관, 스트레스, 운동습관, 수면습관을 함께 확인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

상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생활습

관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임상실습

- 이론적 정의 : ‘임상실습’이란 병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 태도를 간호현장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다[10].
- 조작적 정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이 이수

해야하는 전공필수 과목인 ‘성인간호학 실습 1’, 
‘아동간호학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과목에 

의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시내 보건소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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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교육행위를 말한다. 이하 ‘실습’이라고 칭

한다. 

2) 배변양상

- 이론적 정의 : ‘배변양상’이란, 개인의 배변의 규

칙성, 변의 형태, 배변민감성, 배변횟수, 배변소요

시간, 배변장소, 배변시기 등의 배변 습관 모두를 

총칭한다. 관련된 증상으로는 설사, 변비, 복통, 
복부팽만, 복부 민감, 방귀, 트림, 소화, 배변곤란, 
잔변감이 있다[5].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배변양상’은 1주일 간

격으로 6차시 동안 관련된 7문항으로 측정된 결

과를 말한다. 7문항은 Kim[11]에서 선행연구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설문지 중에서 ‘배변실태’와 

관련된 6문항과 변의 형태를 측정하는 Bristol 
Stool Form Scale으로 구성된다.

3) 생활습관 

- 이론적 정의 : 생활습관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상적인 습관 및 행위양식으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은 매우 다양하며 어느 정도는 개인 스

스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12,13].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생활습관’은 이론적 

정의 중 배변양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한정한다. Kim[6], Lee & Oh[7]에 의하면 식습

관, 운동, 스트레스, 수면이 배변양상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생활습관’으로 총칭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을 조사하는 탐색연

구이다. 임상실습 시작 하루 전 1차, 임상실습 기간 중 

1주 간격으로 2-5차, 임상실습 종료 후 6차 조사를 실

시하여 임상실습 전(1차 설문조사)을 기준으로 2-6차 

설문조사의 배변양상을 비교하는 전향적 종단적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대

병원 및 서울시내 보건소에서 실습하는 서울대학교 3
학년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다. 전수

조사 결과 52명 중 44명이 첫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탈락자 5명을 제외한 39명이 최종 설문 대상자였으며 

모집단의 75%가 참여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배변양상을 측

정하는 8문항과 생활습관을 측정하는 총 33문항의 구

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했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2월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6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표현과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명에게 

개발한 측정도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및 내용타당

성(CVI) 입증 과정을 거쳤다.

1) 배변양상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배변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Kim[11]가 제작한 설문 문항 중 배변 횟수ㆍ배변의 

규칙성ㆍ배변 소요 시간ㆍ잔변감ㆍ복통ㆍ복부불쾌감 

관련 6문항을 인용하였다. 배변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Bristol Stool Form Scale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Sin[14]과 Paul et al. [15]의 연구를 참조한 가중치를 

정하여 각 항목에 1-10점을 부여하였고 총점은 45점

인 척도를 만들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배변습관이 좋

음을 의미한다.

2) 식습관

Cho [16]의 문항을 기준으로 선행연구 결과 변비와

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1일 식사 횟수ㆍ식사시간의 규

칙성ㆍ아침식사 결식 여부ㆍ외식빈도 등 4문항을 인

용하였다[5,11,17]. Kim et al. [18]의 문헌을 참조하

여 각 항목에 5점을 부여하였고, 총점으로 식습관을 

평가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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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Perceived Stress Scale을 Park & Kim [19]이 일반 

대학생이라는 대상에 맞게 번역하고 수정한 ‘대학생을 

위한 KPSS-10’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최하 0점에

서 최고 4점으로 총점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운동습관

Kim [11]가 제작한 설문 문항 중 운동 여부ㆍ운동 

횟수ㆍ운동 시간ㆍ운동 강도 등의 4문항을 인용하였

다. Kim [20]에 따라 운동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일차 

분류 한 후, 강도와 시간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

였다. 총점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운동습

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수면습관 

전반적인 수면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PSQI) 중 

Kim [21]에서 배변양상 변화와 상관성이 밝혀진 5문

항을 인용하였다. 각 문항은 0-3점 범위를 가지며 총

점이 클수록 수면장애의 심각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18년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1주 간격으로 

설문조사를 총 6차례 실시했다. 3월 5일에 연구에 대한 

안내와 함께 동의서 작성 및 1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2-6차 설문의 경우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url을 전

송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매주 설문 기간

은 한 주의 실습이 끝난 금요일부터 다음 실습 시작 전

인 일요일까지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실습 시작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설문을 실습 전으로, 2, 3, 4, 5, 6차 설문을 

실습 1, 2, 3, 4, 5주 후로 변환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실습 전과 실습 5주 후 

배변양상과 생활습관 점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

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요인의 실습 전 점수와 

실습 5주 후 점수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에 대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고, 이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실습기간에 따른 배변양상 및 생활습관 점수

를 비교하기 위해 실습 전과 실습 1-5주 후 점수에 대

하여 각각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최종 설문 대상자 39명 중 여성이 35명(89.7%)이었

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67세였고, 거주 형태로

는 기숙사 거주가 32명(82.0%)으로 가장 많았다. 실

습과목은 성인건강간호학1 실습이 16명(41.0%), 아동

건강간호학 실습이 12명(30.8%), 지역사회간호학 실

습이 11명(28.2%)이었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실습 전과 실습 

5주 후 배변양상 및 생활습관 점수 간 

차이 비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배변양상 및 생활습관 요인 

점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단, 대상자 연령의 표

준편차가 1.58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분류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배변양상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t=-2.196, p=.034), 남성이 여성보다 배변양상 점수

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외의 특성에 따라서는 

배변양상 점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식습관 점수와 수면습관 점수 변화에 대해서는 성

별, 거주 형태, 실습과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운동습관 점수의 변화는 거주형태에 따라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09, p=.015).
스트레스 점수의 변화는 실습과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058, p=.001). Scheffe사후검정 결

과에 따르면, 아동건강간호학 실습과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대상자들이 성인건강간호학1 실습 대상자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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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점수가 더 큰 폭으로 변화했다. 더불어 스트

레스 점수가 성인건강간호학1 실습 대상자들은 감소

한 반면 아동건강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대상

자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습기간에 따른 배변양상 점수 비교

배변양상 점수의 평균은 실습 전 34.90, 실습 1, 2, 

3, 4, 5주 후 각각 33.74, 33.23, 32.49, 32.72, 33.03
으로 실습기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A)와 같다. 배변양상 점

수의 평균은 실습 3주 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습기간에 따

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 요인 점수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하지만 배변양상은 실습전과 실습 1, 2, 3, 
4, 5주 후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ategory n Mean SD t F p Scheffe

Change in 
Defecation 
Pattern

Gender Male 4 -0.21 0.24 -2.196 1.46 .034
Female 35 -0.02 0.16

Practicum 
Type

Adult Health Nursing 16 -0.03 0.17
0.58 .567 .540Pediatric Health Nursing 12 -0.00 0.15

Community Health Nursing 11 -0.08 0.20

Residence
Type

Dormitory 32 -0.04 0.17
0.01 .990Commuting 6 -0.03 0.23

Living Alone 1 -0.05 .

Change in 
Diet

Gender Male 4 0.14 0.44 0.386 1.94 .701
Female 35 0.08 0.29

Practicum 
Type

Adult Health Nursing 16 0.08 0.26
0.38 .685 .663Pediatric Health Nursing 12 0.14 0.38

Community Health Nursing 11 0.03 0.29

Residence
Type

Dormitory 32 0.09 0.29
0.17 .848Commuting 6 0.04 0.40

Living Alone 1 0.21 .

Change in 
Stress

Gender Male 4 0.25 0.68 0.019 2.49 .985
Female 35 0.24 0.39

Practicum 
Type

Adult Health Nursing 16 -0.03 0.29
8.06 .001 .941Pediatric Health Nursing 12 0.41 0.30

Community Health Nursing 11 0.46 0.47

Residence
Type

Dormitory 32 0.26 0.42
0.10 .901Commuting 6 0.19 0.44

Living Alone 1 0.11 .

Change in 
Exercise Habit

Gender Male 4 -0.63 0.42 -1.030 1.68 .310
Female 35 0.69 2.51

Practicum 
Type

Adult Health Nursing 16 0.55 2.36
1.77 .186 .154Pediatric Health Nursing 12 1.41 0.47

Community Health Nursing 11 -0.49 0.41

Residence
Type

Dormitory 32 0.03 1.71
4.71 .015Commuting 6 2.93 4.06

Living Alone 1 2.33 .

Change in 
Sleep Quality

Gender Male 4 0.17 0.12 -1.941 3.61 .060
Female 35 0.55 0.39

Practicum 
Type

Adult Health Nursing 16 0.42 0.36
1.81 .178 .244Pediatric Health Nursing 12 0.68 0.43

Community Health Nursing 11 0.44 0.34

Residence
Type

Dormitory 32 0.51 0.40
0.51 .607Commuting 6 0.57 0.31

Living Alone 1 0.14 .
† 1= Adult Health Nursing, 2=Pediatric Health Nursing, 3=Community Health Nursing

<Table 1> Change in Defecation Pattern & Lifestyle Factor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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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SD t F pPracticum Period
I J

Defecation Pattern

0 1 34.90 33.74 6.04 6.52 0.81 0.48 .420
2 33.23 6.23 1.20 0.70 .234
3 32.49 5.74 1.81 0.25 .075
4 32.72 6.43 1.54 0.33 .127
5 33.08 5.96 1.34 0.18 .184

Diet

0 1 14.56 16.15 3.66 2.59 -2.21 3.61 .030
2 16.31 3.06 -2.28 0.91 .025
3 16.79 2.98 -2.95 1.84 .004
4 15.77 3.00 -1.60 1.41 .114
5 15.18 3.60 -0.75 0.10 .456

Stress

0 1 16.67 18.33 4.73 6.15 -1.34 1.40 .184
2 18.28 6.25 -1.29 2.12 .202
3 18.15 5.24 -1.32 0.21 .192
4 19.87 6.90 -2.39 1.41 .019
5 19.90 6.44 -2.53 0.93 .014

Exercise Habit

0 1 3.23 2.74 3.04 2.79 0.74 0.47 .463
2 2.46 2.84 1.16 1.05 .251
3 2.38 2.54 1.33 2.65 .186
4 2.38 2.61 1.32 2.70 .191
5 2.03 2.40 1.94 6.16 .056

Sleep Quality

0 1 5.44 7.31 1.07 1.32 -6.87 1.10 <.001
2 7.33 1.42 -6.66 2.26 <.001
3 7.26 1.43 -6.37 4.35 <.001
4 8.00 1.47 -8.81 2.01 <.001
5 7.95 1.45 -8.71 3.62 <.001

<Table 2> Difference in Score of Defecation Pattern & Lifestyle Factors According to Practicum Period  
(N=39)

<Figure 1-A> Change in score of defecation pattern according to practicum period                      (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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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기간에 따른 생활습관 점수 비교

실습기간에 따른 생활습관 요인 점수 평균의 추이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B)와 같다. 식습관 

점수의 평균은 실습 3주 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실습 1주 후에 증가

했다가, 실습 3주 후까지 감소,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운동습관 점수의 평균은 실습 3주 후까

지 감소하다가 실습 4주 후에 유지, 실습 5주 후에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면습관 점수의 평균은 실습 3주 후까지 감소하다

가 실습 4주 후에 증가, 실습 5주 후에는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실습전과 실습 1-5주 후 점수에 대해 T-Test를 실시

한 결과, 생활습관 요인 중 식습관은 실습 전 점수와 

비교했을 때 실습 1주(F=3.614, p=.030), 2주(F=0.911, 
p=.025), 3주(F=1.835, p=.004) 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스트레스는 실습 전 점수와 비교했을 때 실습 4주

(F=1.413, p=.019), 5주(F=0.098, p=.014) 후 점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습관의 점수는 실습 전에 비해 실습 1주

(F=1.097, p<.001), 2주(F=2.264, p<.001), 3주(F=1.43, 
p<.001), 4주(F=1.47, p<.001), 5주(F=6.157, p<.001) 
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실습기간에 

따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 연

구로 시도되었다. 생활습관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배변양상 영향요인과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건

강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4가지 요인을 선별하였다. 연
구의 결과를 서론에서 밝힌 두 가지 연구문제로 나누

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배변양상을 확인한다.

실습 전에 비해 실습 1-5주 후 배변점수는 모두 낮

았으나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실습기간에 따른 배변양상에 의미 있는 변화

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배변양상에 영

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은 변화한데 비해 배변양상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배변양상

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각 주의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주목할 만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집단에서는 배변양상 점수가 

실습 3주 후 가장 낮았고, 이를 기점으로 마지막 2주

를 거쳐 다시 증가하였다. 즉, 실습 전 점수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3주를 기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

<Figure 1-B> Change in score of lifestyle factors according to practicum period                      (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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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Bradesi et al. [22]의 ‘적응(adaptation)’ 
개념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Bradesi et al. [22]에서는 

‘적응’을 외부자극에 의해 변화된 배변양상이 실험 후

반부까지 지속되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라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 대상군의 배변양상은 '실습'이라는 상황

적 요인에 점차 적응(adaptation)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배변양상의 적응에 대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요소로는 스트레스가 유일

했다. Kim & Lee [23]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기준 

이하의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초기에는 배

변양상에 이상이 생기나, 후기로 가면서 점차 정상화

된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 위한 최소 기간으로 6주

를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보면, 연구 

대상자가 실습기간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특정 

기준 이하 수준으로 만성적으로 작용하여 배변 양상

에 적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에 따른 생활습관을 확인한다.

1) 수면

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의 수면습관 점수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따라서 실습 전에 비해 실

습 후의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습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Park & Choi [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실제로 Kim 
& Choi [4]의 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면시간은 한국 대학생 평균 수면시간보다 

약 2시간가량 짧았으며, 수면효율성도 평균 82.6%로 

수면장애의 기준인 8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실습은 대체로 

이른 아침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본 연구 결과는 실습 중인 서울대 간호대

학생의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 및 제

도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양의 수면

은 낮 기간의 활동력을 부여하므로 수면의 질 관리는 

중요하며[24], 수면과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이에 따라 실습 중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고찰하여 적절

한 중재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식습관

실습 전에 비해 실습 1, 2, 3주 후 식습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실습 1, 2, 3주 후 식습

관 양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요인, 영

양지식 및 식생활 태도에 대하여 조사한 Kim [25]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은 전공수업의 영향으로 보

건계열 대학생보다 영양지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Pender [26]의 건강증진모형(HPM)에 따르면 건강

증진행위는 개인적 특성, 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상황적 영향 등 11가지 개념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은 교과과정에서 

‘영양 및 식이’와 ‘건강증진행위개론’에 대한 학습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바른 식행동에 대한 지각된 유익

성이 실습 기간 동안 변화하여, 교과과정에서 학습된 

영양지식이 올바른 식행동으로 이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실습 전에 비해 실습 4, 5주 후의 스트레스 점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실습 4, 5주 후 스트레스 

양상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임상실습의 커리큘럼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3학년 실습과목 커리큘

럼에 따르면, 각 실습과목이 종료되는 시점인 실습 5
주차에 과제와 컨퍼런스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일개 간호대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임상실습 스

트레스 요인의 중요도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실습기간 중 과중한 컨퍼런

스 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Hyoung et 
al. [27]에 의해 지지된다. 본 연구 대상자 또한 4, 5주

에 할당된 과제 및 컨퍼런스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과제 및 컨퍼

런스에 대하여 양의 적절성과 분배의 효율성을 검토하

여 커리큘럼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기

간에 따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을 탐색하는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의 기초



- 18 -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단, 본 연구의 ‘실
습’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자체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에 특화된 실습을 의미하므로,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3학년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인

원과 탈락 인원으로 인해 전체의 75%만 연구에 참여

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표본의 절대적인 수와 대표성

을 확보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

지법’을 사용하였는데, Adil [28]의 연구에 의하면 설

문지법에서 응답자는 자신의 배변습관을 부정적인 측

면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정

하기 위하여 설문지법 뿐만 아니라 배변일지와 같은 

측정도구를 병행한다면 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이라는 상황적 요인과 배변양상 

및 생활습관 요인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실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정확히 7일 간격이 아닌,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의 간격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실습 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 조사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자료수

집 및 분석 상의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개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 실습기

간에 따른 배변양상과 생활습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습기간에 따라 배변습관에 유의미한 변

화는 없었고, 생활습관 중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에서

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집단에

서는 생활습관 변화와 배변양상의 변화사이에 관련성

이 적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생

활습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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